
 

 

필요와 변화의 시기의 기술 포용 

죤 발디노, OFS 

사회 거리두기, 자택 격리 지시가 내려진 지금 형제회에서 자주 만나고 본당과 사회 활동에 참석하는 데 

익숙한 이들에게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. 세상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재

속 프란치스칸에게 형제자매들과의 접촉을 피해야하는 지금의 이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. 재속 프란치스

칸의 삶은 회개하는 형제자매의 수도 생활과 비슷하지만, 재속 프란치스칸들의 삶은 봉쇄 수도원 밖에 

있습니다.  

코비드 19 로 인한 극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. 형제회는 이러한 현 위기 

때문에 모임과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줌, 페이스 타임, 구글 행아웃, 다자 통

화 등 전자 통신을 사용하여 직접 만나는 만큼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. 페이스북, 인스터 그램등 사회 

매체는 재속 프란치스칸과 모든 믿은 이들의 복음전도를 가능케 합니다. 일정, 양성 자료, 기도 등을 웹

을 통해 나눌 수 있습니다. 

두려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러한 기술을 멀리 합니다. 모르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 본능인데, 전

자매체에 관한 두려움은 더 큰 듯합니다. 재속 프란치스칸이 새로운 통신기술을 두려워하게 되면 곧 뒤

쳐지게 됩니다. 웹, 사회매체, 통신 기술을 어느 단체, 특히 복음을 알리는 단체의 성공에 필수입니다. 얼

굴을 맛댈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들은 꼭 필요합니다.  

이러한 두려움과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전자매체로 소통하고 있습니다. 뒤쳐지지 않으려면 이러한 소

통 방법에 적응하고 활용해야 합니다. 

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통신 기술을 수용해 왔습니다. 두루마리 대신 필사본으로 1802 년 미국 첫 가

톨릭 신문을 출판한 가브리에 리차드 신부님에 이어 제 2 차 대전 중 폴란드와 일본에서 잡지와 라디오

를 통해 나치주의와 싸웠던 막시밀리아노 꼴베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

람들과 소통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. 꼴베 성인은 “예수님이나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늘날 사셨다면 근

대 통신방법으로 사람들에 소통하셨을 것입니다”라고 하셨습니다. 

이메일은 1970 년대에, 영상통화은 1980 년대에 시작되었음을 고려하면, 최신 기술을 그렇게 혁신적이

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더 새롭고 좋은 기계를 사용하여 30 년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뿐

입니다. 

예수님께서 우리에게 “두려워 마라”라고, 글라라 성녀는 “두려움 없이 나아가라”라 하셨습니다. 재속 프

란치스코회 총봉사자 티보 카우스는 부활 메시지에서 “현대 기계과 연장 사용을 두려워하지 말고, 전화, 

이메일, 문자, 영상통화로 나의 감정, 경험을 서로 나눕시다”라 하였습니다.   

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술화 된 사회를 인정하게 되면 사용할 수 도구가 많아집니다. 형제회 모임과 공동 

기도를 줌이나 구글 행아웃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영상통화로 형제들이 서로 보면서 모임을 가질 

수 있습니다.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. 페이스북을 통해 복음을 전

하고 말씀을 나누고 타 형제회 웹을 나눌 수 있습니다. 불로그를 통하여 단위, 지구, 국가 형제회 양성을 

보충할 수 있습니다. 

이제껏 경험치 못한 초유의 사태인 지금, 사람이 만든 기술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

있습니다. 


